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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의 유전적 다양성 확보는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항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대적으로 작물보

다 환경저항성 및 적응성이 좋은 국내 자생하고 있는 야생유전자원은 작물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밀 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영년생 야생자원과 밀을 이종교배하여 세대진전을 통한 특성을 관찰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는 국내 자생하고 있는 염생식물인 갯그령과 보통밀인 Chinese Spring을 교배하여 야생형인 갯그령의 특성이 이입

된 개체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개체의 농업형질 특성과 내염성 저항성을 관찰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밀 품종인 금강과 이삭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갯그령이 긴 이삭의 특성이 밀-갯그령 첨가계통(CSLmF2)개체에서 장수

형의 이삭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양번식을 하는 갯그령의 특성이 밀의 분얼 특성에 추가적으로 지하부의 마디와 지상부에서 

근접한 마디에서 새로운 뿌리가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갯그령은 뿌리줄기처럼 지하부에서 길게 뻗어나가 생장점에서 

새로운 줄기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밀처럼 분얼을 하며 그 분얼된 줄기의 마디에서 유근이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

근의 생장하여 지표에서 지주근처럼 뿌리가 활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CSLmF2 개체에서 영화수가 보통밀보다 많은 

돌연변이도 확인하였다. 영화의 위치에 따라 종자의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돌연변이에서는 종자의 크기가 영화의 위치와 상

관없이 유사한 종실크기를 확인하였다. 이 돌연변이도 장수형의 이삭이 관찰되었다. 또한 밀-갯그령 첨가계통은 내염성에 저

항성을 보였다. 생장상에서 발아시 2%의 소금물에서 발아가 이루어졌으며 발아한 개체를 선발하여 길이 50cm의 아크릴관에

서 생육을 관찰한 결과, 염에 저항성을 보인 개체는 감수성을 보인 개체에 비하여 뿌리의 신장이 좋았으며 확연한 차이를 보였

다. 간장 및 수장의 신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염에 저항성을 보인 개체는 감수성을 보인 개체와는 다르게 

분얼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황숙기에 뿌리의 신장을 비교한 결과, 염에 저항성을 보인 개체의 뿌리의 뻗어나감의 정도

와 길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뿌리와 줄기의 경계점에서 굵은 뿌리와 상대적으로 왕성한 잔뿌리의 뻗어나감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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